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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AI 경쟁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OpenAI사에서 2024

년 영상 생성형 AI ‘소라(Sora)’를 공개하며[1], 멀티미

디어계에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고화질의 영상이 생성된다. 촬영용 카메라도, 편집용

프로그램도, 고성능 GPU도 요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영상 제작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AI 기능의 ROI

(Return On Invest)를 판단해보면, 영상 산업 생태계의

경쟁 구도가 가열화될 듯하다. 시각특수효과 영상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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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프레임을 구현할 때, 렌더링 이미지가 24장 이상 필

요하다. 렌더링 이미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2

차원 또는 3차원의 편집 이미지로, 편집 작업에는 한

장당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2]. 단순 산술로 종합

하면, 1초의 영상을 만드는 데 24시간 이상이 투입되는

것이다. 비록 영상 품질 등의 환경 조건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AI를 제작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공개하지 않

았지만, 생산성에 있어 진일보한 순간임에는 분명하다.

그림 1. ‘Sora’에서 공개한 합성 영상의 장면 [1]
Figure 1. A Scene from Video Released by ‘Sora’ [1]

미국, EU, 한국 등 28개국이 AI 기술에 대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AI Safety Summit 2023’을 합의하였

다. 각국은 AI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차세대 AI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였다[3]. 기술의 등

장이 두려움으로 연계되며, 국제적 규약을 만드는 상

황은 AI의 파급력을 역설하는 반증이다.

그림 2. AI 잠재력에 대한 통계 [4]
Figure 2. Statistics on AI Potential [4]

심미적 가치를 사용자에게 향유하게 하는 것이 업

(業)의 근본인 주얼리 비즈니스에서, ‘AI를 어떠한 관

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를 시

작하였다. 도구적 활용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AI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1인 혹은 소수로 구성된 주얼리 비즈니스 단위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주얼리 산업체 관계자들이 AI를

단순히 관전자적 입장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

으로 수용하여 주얼리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이 되기를 바라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주얼리 제작 프로세스는 창조자의 무형적 관념에서

출발하여, 2차원으로 형상을 스케치하고, 이를 3차원으

로 입체화하여 프로토타입(prototype)이 탄생하기까지

단계별로 연속된 사고가 전개된다. 사고의 전개에는

학습된 기술이 요구되어왔고, 이는 인간의 주체적 학

습으로 습득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고유 영역에서 AI

가 학습을 시작하였고, 인간의 습득 속도와 비교할 때

생산성에서 천양지차를 보인다.

본 연구는 AI의 기술적 특성을 확인하고 주얼리 산

업에서 협업이 가능한 분야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상

용 중인 AI 모델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얼리 제작

시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본다. 본 연구는 주얼리

와 AI의 협업에 관한 연구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주얼

리 프로세스로 범주를 한정한다. 분석된 AI 기능의 시

사점을 바탕으로, 협업 솔루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

구 합목적 방안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Ⅱ. AI와 생성형 AI의 이해

1. AI의 이해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지성

과 지능을 인공적으로 실현하는 기술을 말한다[5]. 인

공지능은 결국 인간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시스템의

총체이다. 소프트웨어적 관점의 신경망 기능이 로봇,

자동차 등의 하드웨어에 탑재되면서 일상의 현상으로

체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로봇이 규약된 명령어 범

주에서 반복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로봇이 인간

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시대인 것이다.

주얼리 분야도 협동로봇이 존재한다. 현재는 왁스사출,

가공, 세척 등의 반복성 업무를 대행한다. 훗날 협동로

봇에 AI가 탑재된다면, 생산자와 유사한 지적 활동과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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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얼리 협동로봇 [6]
Figure 3. Jewelry Collaborative Robot [6]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분류되던 오감을 AI가 판

단한다. 음식의 맛, 재질의 촉감, 공간의 향기를 데이터

로 분석한다. 시각과 청각은 인물 및 음성인식 등으로

일상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멀티모달 촉각 센서의 지능형 로봇 그리퍼를 개발하였

고, 토마토 11종을 98.78%의 정확도로 구분하였다. 디

지털 후각 인공지능 스타트업 일리아스 AI는 마약류

탐지 스캐너를 개발하였고, 삼성전자는 후각용 반도체

개발을 착수했다[7]. 심미적 기능이 중요한 주얼리 비

즈니스에서도 인간의 오감을 데이터로 표현하는 선행

적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인지 활동을 할 것이고,

이를 넘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악의 프레임

으로 공존의 갈등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

적으로 기술이 역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결국 우리의

인류는 AI와의 단순한 공존을 넘어 상호영향을 주며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이해

1950년도에 등장한 AI가 현재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이유는 그것의 활용 가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

이다. 생성형 AI는 인류의 생활과의 밀접성을 장점으

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인공지능의 유형으로,

주어진 입력정보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생성하는 시스

템이다[9]. 생성된 산출물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뿐

아니라 PPT 등의 특정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문서

도 포함된다. AI와 인간은 프롬프트의 규약을 통해 상

호 의사소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산출물의 형태로 생성

한다.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듯, AI를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의 활용 능력이 중요 역량이 될 것이다.

그림 4. 생성형 AI의 시장성 통계 [8]
Figure 4. Marketability Statistics of Generative AI [8]

Ⅲ. AI 모델의 주얼리 활용 분석

AI 모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용자 환

경을 갖추고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한다.

1. 텍스트 생성 AI 모델

AI가 학습한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와 AI가 채팅하

듯이 대화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한다[10]. 가장 대표적

인 텍스트 생성형 AI는 챗GPT와 뤼튼(Wrtn)이다. 챗

GPT의 특징은 사용자와의 대화 맥락을 이어가며, 마

치 사람처럼 과거의 대화 내용을 기억한다. 이와 같은

연계 사고를 통해 구조적 이해도가 높으며, 정리, 조사

등에 대한 포맷과 형식이 매우 우수하다. 뤼튼은 다양

한 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하여 프롬프

트의 조건별로 최적의 답을 제공한다. 기존 검색 포털

들도 텍스트 기반 AI 모델의 완성도 높은 생성 성능을

활용하여 AI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였다.

주얼리 비즈니스에서는 AI 데이터 분석 능력을 시

장 조사, 제품 기획,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이미지 생성 AI 모델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리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예측하는 것이다.

즉, AI는 주얼리의 재질, 물성, 형태, 색상 등에 대

한 모든 정보를 학습하여 패턴을 발견한다. 이후 프롬

프트에서 이 정보를 이미지로 인코딩(encoding)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AI는 학습이 반복될수록 더욱 양질

의 결괏값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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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공 신경망의 원리 [11]
Figure 5. Principl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11]

미드저니(Midjourney)는 디스코드 기반으로 사용상

난이도가 있지만, 이미지의 품질이 뛰어나다. 달리 3(D

ALL·E 3)는 Open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기로, 3D

이미지에 강점이 있다.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

-ion)은 초심자가 사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플러

그인(plug-in) 활용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달라진다.

범용적 활용 모델 외에 The New Black, Bing AI,

JWEEL 등 주얼리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제네레이터

(generator) 기능을 제공하는 AI 모델들이 있다.

주얼리 비즈니스에서는 제품에 대한 컨셉 디자인,

착용 사진, 제품 커스터마이징 등 제조적 관점에서 활

용할 수 있다.

3. 영상 생성 AI 모델

짧은 동영상의 미디어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미

래적 관점에서 파급력이 큰 분야이다. 다만, 영상 생성

은 상용화 초입 단계로 기술의 진보가 필요해 보인다.

피카랩스(Pika Labs)는 동영상 촬영, 편집의 기술 집약

적인 영역에서 프롬프트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한다.

피카랩스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짧은 영상 제작에 특화

된 모델이다. 런웨이(Runway)는 이미지 화면을 멀티

모션 브러시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영상을 제작하

는 데에 강점이 있다.

주얼리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주얼리 제품

의 동영상 기반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 기타 AI 모델

프롬프트의 입력값을 바탕으로 작곡하고, 효과음을

생성하는 모델도 존재한다. 또한, 텍스트 기반의 프롬

프트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아닌, 영상이나 이미지에

서 정보를 추출하고 정리하는 리버스(reverse) 방식의

모델도 있다.

주얼리 비즈니스에서는 음악, 효과음 생성 및 가상의

캐릭터 제작 등의 창조적 활동에 필요한 협력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Type AI Model Advantage Weakness Human Dependence

Text
ChatGPT

· Conversation with context
· Learning huge data amount

· English-speaking culture
· Difference between paid and free

Very strong

Wrtn
· Various LLMs        · Wrtn store
· User convenience    · Free

· Dependency on external AI engine Strong

Image

Midjourney
· High market share · Simple UI
· High quality image

· Difficult to use Discord system
· 100% paid policy

Strong

DALL·E 3
· Linked with ChatGPT
· High quality 3D image

· Slower than Midjourney Strong

Stable Diffusion
· Prompt modification function
· Scalability(Open sauce, LoRA)

· Difficult UI Very strong

The New Black
· Specialized in fashion
· Jewelry category available

· Difficult to fine tune the prompt Strong

Bing AI · Jewelry generator · Only AI Jewelry generators app Medium

JWEEL · Intuitive jewelry generator · Limited modeling Weak

Video
Pika Labs

· Animation video
· Easy modify(Modify region)

· Need to understand Discord
· Video quality is lower than Sora

Strong

Runway
· Multi motion blush
· Simple UI

· Video quality is lower than Sora Strong

Music
Suno · Composing creative music · Similar to existing music Medium

AudioBox · Making creative sound effect · Realism is a bit lacking Strong

표 1. AI 모델 분석
Table 1. AI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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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얼리 제작 시 AI 협업방안 제언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4곳이 생성형 AI를 업무

차원에서 도입했다는[12] 통계는 생성형 AI가 협업의

도구로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6. AI와의 협업을 위한 주얼리 업무 흐름 차트
Figure 6. Jewelry Task Flow Chart for AI Collaboration

주얼리 비즈니스 플로우 차트(Jewelry Business

Flow Chart)상에서 사례별로 AI와 협업이 가능한 분

야가 존재한다. 그리고, 향후 AI의 개발 범주에 따라

협업의 영역은 넓어지고, 그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Ⅴ. 논 의

일본 교토 대학교에서 AI와 인간을 대결이 아닌 협

업의 관점으로 실험하였다. 실험에는 총 385명이 표본

으로 참여하여 음절 규칙이 있는 ‘하이쿠(俳句)’ 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협업을 통해 문학적으로 가장 아

름다운 창작물이 탄생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13]. 즉,

AI를 협업의 대상으로 보는 사용자의 마인드 셋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I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혹은 산출물에 대한 알고리즘의 혐오와 같은

극단적 태도는 모두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

과 AI가 협업 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주얼리 비즈니스와 AI의 협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아이디어 전개 가속화’이다. 인간 고유의

지적 활동으로 분류되던 창조적 영역에서, AI와의 협

업으로 사고의 전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아이디어는

구체화하고 형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AI가 이를 효

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한

정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학

습을 통한 AI를 활용함으로써 편차가 크지 않은 상향

평준화된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디자인 역량 강화’이다. 주얼리 디자인

시 소재적 특성, 구현의 한계성, 어포던스(affordance)

등의 이유로 창조성 확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크로스

오버 디자인은 주얼리 트렌드임에도 기술 간 교류보다

심도 있는 기술에 중점을 둔 탓에 습득하기 어려운 역

량이다. AI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인사이트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 결과, 소재, 형태 등에서 다양성에

근거한 디자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생산성 강화’이다.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

는 단순한 업무 등에 AI를 활용하면 자원적 소모를 줄

일 수 있다.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도식화하는 등의

주얼리 공정에도 많은 노동 집약적인 업무들이 있다.

AI를 통해 이를 자동화하여 인간의 단편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작자는 더 창의적이며 부가

가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작업의 생산성을 강

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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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멀티모달 기능의 내재화’이다. 멀티모달

(Multimodal)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

한 형태의 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멀티모달은 고객 경험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미

지 제작을 위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영상 제작

을 위해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팩트 등에 관한 소프

트웨어와 기술 습득이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는 AI가

협업형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N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기 위해 N개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에서 에이전트

화되는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

한 시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AI를 활용한

멀티모달 능력이 사용자의 역량으로 내재화될 수 있다.

AI를 협업의 툴로서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으나,

주얼리 산업체의 전체적인 현황 조사가 어려운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생성형 AI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AI

모델의 요소별 특성도 확인해보았다. 주얼리는 제조업

의 특성이 있기에, 제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는 분

야와 유사하였다. 다만, 3D 프린터의 출력 등 생산 단

계에서의 AI 활용에는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I 모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인간의 의

존도(Human Dependence)가 요구되는 공통점이 있었

다.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

으며, 사용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

는 메뉴들도 있었다. 또한, AI가 결과물을 생성하기 전

까지는 인간의 주체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AI는 기술의 주체가 아닌 도구적 관점

으로 여겨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I가 제시하는 청사진 이면에 ‘AI가 인간을 공격해

인류를 절멸시킬 것이다.’라는 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표출하는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15] 현상도 발

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할 대상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그 막연한 공포심일 것이며, 두려움보다

는 ‘실사구시’의 용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언제나 신기술의 등장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희망과

두려움의 감정을 동시에 전이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기술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AI가 촉발하는 문제들도 인류

는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다. 본 연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타파하고 기술의 수용성을 높여 주얼리

비즈니스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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